
공의 성은 심씨요 휘는 효상(孝尙)이며 號는 석촌(石

村)이고 청부인(靑鳧人)이다. 상조(上祖)의 휘는 홍부(洪

孚)로 고려조의 문림랑(文林郞) 위위시승(衛尉寺丞)이요

휘 연(淵)을 낳으니 합문지후(閤門祗侯)로 노년(老年)에

산음석답촌(山陰石畓村)으로 퇴거(退去)하여 지금까지 퇴

노정(退老亭) 유허(遺墟)가 있다. 휘 용(龍)을 낳으니 문

하시중(門下侍中) 청화부원군(靑華府院君)이요 휘 원부

(元符)를 낳으니 전리판서(典理判書)로 고려 말에 고숙

(姑叔) 민농은(閔農隱)과 더불어 두문동(杜門洞)에 들어

가 충절(忠節)을 지키어 죽었고 휘 천윤(天潤)을 낳으니

영동정(令同正)으로 우리 태종대왕(太宗大王)이 특별히

충효를 칭찬하여 벼슬을 주고 정문(旌門)을 내렸으니 이

분이 공의 아버지이다. 아아 대대로 내려오면서 문헌(文

獻)을 징험(徵驗)할 수 없어 공의 생졸(生卒)과 관작(官

爵) 덕행(德行) 사공(事功)의 자상한 것을 듣지 못하였으

니 다만 후손의 깊이 한탄할 바일 뿐만 아니라 또한 후생

(後生)의 간절한 슬픔이다. 그러나 그 가승(家乘) 세록(世

錄)을 살피고 모든 읍지(邑誌)와 야사(野史)를 상고하여

보니 거기에 이르기를 공은 부모가 늙음에 고향에 돌아가

봉양하다가 이듬해에 상(喪)을 당하였으니 공의 효성(孝

誠)을 알 수 있으며 공의 아우 만우공(晩愚公)이 청송으

로 돌아가 살게됨을 전송(餞送)할적에 백수간운(白首看

雲)의 글귀가 있었으니 공의 우애가 더욱 두터웠음을 알

수 있으며 젊어서부터 학문에 뜻을 두었고 늙도록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높은 관직(官職)에 있어도 마음이 스스로

겸손하였으니 공의 덕행과 학문이 높았음을 알 수 있고

집에 있을적에 재산을 불리려고 하지 않고 경서(經書)와

사기(史記)를 스스로 즐겨 읽었으니 공이 가난하여도 편

안한 마음으로 지내며 도를 좋아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벼

슬자리에 있으면서 가혹한 사찰(査察)에 힘쓰지 않고 다

만 대체(大體)를 살폈으니 공의 백성을 교화하여 좋은 풍

속을 이룬 것을 알 수 있고 일찍이 관(官) 대(帶) 침(枕)

금(衾)의 사명(四銘)을 지어 스스로 경계하고 신칙하여

소강절(邵康節)선생의 문관으로서의 의식(儀式)제도와 사

마온공(司馬溫公)이 잠을 잘 때에도 경계한 의를 본받은

것이다. 

아들하나 태산(太山)을 두었으니 벼슬이 사과(司果)요

사과가 아들 둘을 두었으니 장남 손(遜)은 현릉참봉(顯陵

參奉)이었고 二남은 홍(洪)이다. 아아 내외 증손 현손은

다 세일 수 없고 큰선비가 대대로 나오고 명성(名聲)이

높은 사람들이 간간이 나와 드디어 영남(嶺南)의 거족(巨

族)이 된 것이 어찌 공의 德行의 덕택이 아니리오. 그러

므로 말하기를 공은 충효를 집에 전한 할아버지요 학업

(學業)을 이어받은 손자라고 할 수 있다. 지금 그 후손 능

기(能沂)가 三백리길을 유문(遺文)을 가지고 달려와서 나

에게 행장을 지어 달라고 하니 스스로 돌아보건대 용렬한

사람이 어찌 족히 이 일을 맡으리오마는 오직 부탁하는

명분을 영광으로 여겨 가장(家狀)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위와 같이 지었으나 어찌 붓을 잡은 자로서 소임을

다하였다고 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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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府君)의 휘는 태산(太山)이요 자는 자고(子高)이

며 호는 농천(弄泉)이고 성은 심씨(沈氏)이다. 증조의 휘

는 원부(元符)니 전리판서(典理判書)요 할아버지의 휘는

천윤(天潤)이니 영동정(令同正)이며 아버지의 휘는 효상

(孝尙)으로 호가 석촌(石村)이니 이상의 세계(世系)는 선

고(先稿 먼저 쓴 초안)에 나와있다. 부군은 영락(永樂)十

一년 계사 二월三일에 산음(山陰)의 석답촌(石畓村)에서

낳았고 어렸을 적부터 성품이 총명하고 영리하여 겨우 배

울 때에 번거롭게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문예(文藝)가 일

찍 성취되었더니 성인(成人)이 되자 행동거지(行動擧止)

가 단정하고 엄숙하며 말씨가 두루 신중(愼重)하고 학문

하는데 마음을 잠기고 과거공부를 하지 않았으며 나이 열

여덟에 가문의 음덕으로 벼슬하여 부사과(副司果)가 되었

고 신해년에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지나치게 슬퍼하였고

계축년에 안동재산(安東才山)에 이사하여 살다가 이듬해

갑인년에 처음으로 청송의 월명촌(月明村)에 돌아와서 산

것은 그 선대의 여러 산소가 있는 고향이고 또 숙부 참판

공의 사는 곳이 가깝기 때문이었다.

마을 앞에 작은 샘물이 맑고 시원하여 사랑스럽고 샘

위에 석대(石臺)가 의자(椅子)와 같이 판판하여 날마다

그 사이에서 시(詩)를 읊으며 자호(自號)를 농천(弄泉)이

라 하였고 점필재(●畢齊) 김선생 종직(宗直)이 찾아오면

같이 찬경루(讚慶樓)에 올라가 시를 지었으나 글이 불행

히 불에 타 없어졌다. 

항상 산수(山水)를 좋아하여 좋은 날 경사스러운 날에

는 문득 동지(同志)와 더불어 주방청학(周房靑鶴)의 물가

에서 놀며 선조(先祖)가 머물었던 자취를 생각하여 마음

에 느끼고 마음이 답답하고 개운치 않음을 풀었으니 지금

그 남은 시를 상고하면 알 수 있도다. 일찍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선비는 산림(山林)의 취미를 좋아 할 줄 안 연

후에야 세속(世俗)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였다. 아깝도다

뜻한바 일을 이루지 못하고 을묘년 五월十一일에 돌아가

시니 향년이 겨우 二十三이었다.

임종(臨終)에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오직 조상의 일이

황폐된 것으로써 근심하였고 부내(府內) 거대곡장등(巨大

谷長嶝) 묘좌원에 장사지냈다. 배위는 안동권씨 처사(處

士)진(軫)의 따님으로 부덕(婦德)이 있었고 임진년 六월

三일에 낳아 공보다 十七년 뒤인 경오년 十월十二일 돌아

가시니 묘는 합부(合●)하였다. 

두 아들이 모두 어리니 장남 손(遜)은 나이 여섯 살이

요 二남 홍(洪)은 세 살이다 이해 七월에 화재(火災)를

당하여 문서와 서적이 모두 타서 없어지고 다만 옛 종이

두어 폭(幅)만 남아있으나 여러 조각으로 찢어져 없어지

려 하니 어찌 당일의 만의 하나라도 말할 수 있으리오

(이상은 가승에서 본 것임) 아아 부군의 총명한 바탕과

정예(精銳)한 재주로 만약 하늘이 명을 더 주었더라면 마

땅히 멀고 큰 뜻을 이루었을 것이요 명예를 헌 신짝처럼

버리고 자유롭게 산수의 사이에서 놀며 조상의 가르침을

준수(遵守)하고 스스로 재지(才智) 학문 등을 감추고 드

러내지 않는데 힘썼을 것인데 불행히 일찍 돌아가셔 가문

이 인하여 쇠퇴(衰退)하고 문헌이 따라서 증험(證驗)할

수 없게되어 다만 몇 백년동안 쓸쓸한 말이 되었으니 어

찌 미약한 자손의 깊은 한이 아니리오 삼가 행적(行蹟)의

가승(家乘)에 남아있는 것을 위와 같이 기록하고 빛을 발

하는 말을 얻어 아울러 세상에 전하게 되면 이것이 나 불

초(不肖)의 다행이 될 것이로다.

옛날 자산(子産)이 진후(晋侯)의 병을 논하여 말하기를

군자에게는 네 가지 시기(時期)가 있으니 아침에는 정사

(政事)를 듣고 낮에는 방문(訪問)하며 저녁에는 내려야할

명령을 손질하여 생각하고 밤에는 몸을 평안히 하면 이에

그 기(氣)가 깨끗이 조절되며 막히지 않고 기운이 엉기어

모일 것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진실로 약석지언(藥石之言:

나쁜 점을 고치도록 충고하는 말)이니 삼가 원하옵건데

지기(志氣)를 수렴(收斂)하고 정신을 보양(保養)하여 빛

나고 화려한 곳으로 다투어 달려가는 욕심으로 하여금 밖

에서 현혹시키지 말게 하고 태만하고 간사하며 편벽된 기

운이 마음속에서 싹트지 않게하여 때때로 한가할 적에 신

료(臣僚)를 인접(引接)하여 혹 경서(經書)와 사기(史記)

를 강론(講論)하게도 하고 혹 군(郡)과 도(道)를 순방(詢

訪)하여 도달(導達:윗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정을 아랫사

람이 때때로 넌지시 알려줌) 로써 열어주면 깨끗하고 밝

음이 몸에 있게되고 마음과 몸이 편안함을 기대할 수 있

을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주(周)나라 문왕(文王)이

천명(天命)을 받아 천자(天子)가 되어서는 주야로 한가한

겨를이 없었고 위무공(衛武公)은 나이가 九十이 되도록

스스로를 경계하였는데 전하께서 춘추(春秋)가 비록 이미

노쇠(老衰)하였으나 또한 일에 실증이날 연세가 아닌데

질병(疾病)에 걸리신 이래로 훌륭한 뜻이 도리어 저지 당

하고 부지런히 힘쓰는 정성이 점점 해이해지고 부탁하는

것을 물리치는 마음이 항상 있으며 지난날 약원(藥院)의

비답(批答)에 크게 모든 벼슬아치로 하여금 뿔뿔이 흩어

지게 하고 여러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놀라게되면 편안하

고 게으르며 태만하게 세월을 보내는 풍습(風習)이 반드

시 장차 날로 심하여 진흥(振興)시키고 면려(勉勵)할 수

없을 것이니 이것이 어찌 주문왕과 위무공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하고 또 말하기를 지금 나라의 형편이

위태롭고 민생이 곤궁(困窮)한 것을 돌아보건대 이것이

전하의 책임 아닌 것이 없으니 전하께서 만약 스스로 그

근심되고 편안하지 못한 것을 책임지지 않으시면 아랫사

람들이 누가 전하를 위하여 책임지고 무너진 형세를 회복

시키겠습니까 신(臣)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오늘날 조정

에 진실로 나라를 근심함은 집을 근심하는 것과 같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삼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목연(穆然:

고요히 생각하는 모양) 하게 깊이 생각하고 척연(然然:두

려워하는 모양) 하게 스스로 힘쓰셔 몸소 위에서 부지런

하시고 많은 벼슬아치를 바로잡아 거느리시며 내외(內外)

대소신료(大小臣僚)로 하여금 분명하게 임금의 마음이 분

연(奮然:힘을 내어 일어나는 모양) 하다는 것을 알게 하

고 병환이 있다하여 잠시도 늦추지 마옵소서하니 비답(批

答)을 내려 쾌히 받아드리고 삼자함(三字銜:종이품의 벼

슬아치가 사임했을 경우 전직관원을 대우하는 뜻으로 특

별히 준 벼슬. 봉조하(奉朝賀)과 금영(禁營)의 낭관(郞官)

을 겸직하게 하였고 전후(前後)의 임명(任命)이 세자시강

원(世子侍講院)과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이었다

병술년(1706년)에 흉악한 사람 임부(林溥)라는 자가 있어

투서(投書)하므로 남을 헐뜯어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

며서 고해 바치니 신사년에 국문하여 처벌할 때의 일이

장차 선비들에게 전가(轉嫁)되려하자 그 때 죄를 조사하

여 다스리든 모든 신하가 다 서명(胥命:춘추시대 제후가

서로 만나 약속하던 일)하였고 문랑(問郞)이 다 국문 하

는데 나갔고 공도 또한 피체(被逮)되었다가 일이 밝혀지

자 즉시 풀려 정언(正言)이 되었고 두루 옛 벼슬을 주었

으나 모두 나가지 않았다가 진안(鎭安)현감과 남양부사

(南陽府使)로 나가서 문의현령으로 있을 때와 같이 다스

렸다 신묘년(1711년) 겨울에 장령(掌令)으로 옮겨 뇌진

(雷震:천둥이 진동[振動]함)의 변(變)으로 인하여 수양하

고 반성하는 도(道)를 아뢰어 참된 덕에 힘쓰고 참된 정

치를 하여 하늘의 뜻에 순종하고 백성을 재앙에서 편안히

하는 요점을 삼고 크고 지극히 공정한 마음을 인륜도덕의

모범이 되는 근본을 삼아 같고 다르다하여 기뻐하고 성내

지 말며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으로써 쓰고 버리지 말아

정직함을 받아들여 언로(言路)를 넓히고 붕당(朋黨) 짓는

것을 살펴 붕당의 폐습(弊習)을 막으라고 반복하여 아뢰

니 임금이 기꺼이 받아들였다 또 필선(弼善) 집의(執義)

군자감정(軍資監正)을 역임하고 계사년(1713년)에 명예로

운 지위에 올라 홍문관 부교리에 선발되니 여러 사람의

의논이 모두 기뻐하였으나 너무 늦었음을 아깝게 여겼다

어용도감(御容都監)으로 있었을 때의 공로로 품계가 올라

승지에 임명되었고 호조참의로 전임(轉任)되었다가 갑오

년(1714년)에 경주부윤(慶州府尹)에 임명되었고 이듬해에

강원도 관찰사로 이배(移拜)되고 얼마 안되어 친환으로

사직하였다.

54호-홈페이지용  2005.07.25 10:26 AM  페이지2   G3 QMS 2060 Print System 1200DPI 100LPI  T



풍악이 흥겹게 울리고 노랫소

리가 요란스럽다 모두가 즐거운

표정들이다. 친구인 ○의사가 아

들의 대학 입학을 자축하는 초대

연이다. 이 덕에 호사를 누리게

되었다. 나야 원래 흥청거릴만큼

두툼한 주머니도 없거니와 주변

이 없어서 친구를 불러 자식들의

대학 합격 파티는 커녕 당사자에게조차 인사치례로나마

아이스크림, 커피 한 잔을 못 사주었다. 

그러나 이 친구는 원래 호탕하고 한량이어서 장안에서

내노라 하는 미희를 모아놓고 일급 요정에서 산해진미로

한턱내고 있다. 이 좋은 날 못 마시는 술이지만 맹숭맹숭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권하는대로 꽤나 받아 마셨더니

거나하게 술기운이 오른다. 술은 취한 뒤보다 취기가 도

도히 오를 때가 더욱 좋다. 그러나 다른 친구들처럼 노래

나 춤에는 손방이어서 방 귀퉁이에 앉아 저들 노는 장면

만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보다 눈길은 벽에 쳐놓은 병

풍으로 관심이 쏠렸다. 8자 높이의 12폭 대병(大屛)이다.

여간한 방에는 들여놓지도 못할 병풍이지만 방이 하도 넓

어서 오히려 벽면이 남는다. 옛날 같으면 왕실에서나 사

용했을 병풍이다.

누구의 글씨인지는 모르겠으나 적벽부(赤壁賦)를 썼는

데 하도 글씨를 묘하게 써서 그런지. 아니면 취안(醉眼)

이어선지 참으로 걸작이다. 능굴능신하고 변화무쌍하기가

신선이 빈골(空谷)에서 저(笛)를 불어 퍼지는 소리에 선

녀가 너울너울 춤을 추는 것인지 군학(群鶴)이 운무 속에

서 춤을 추는 것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다. ‘청풍은

서래하고 수파는 불흥(淸風徐來 水波不興)’에서는 잔잔한

물결이 찰싹이는 듯하고‘수광접천(水光接天)’에 이르러

서는 끝없는 하늘과 물이 펼친 풍경이 보이는 듯 가물가

물 거린다. 특히‘강상지청풍(江上之淸風)이나 산간지명

월(山間之明月)’은 강 위에서 맑은 바람이라도 불어오듯

시원하고 산 사이로 밝은 달이 둥두럿 방금 솟는 듯하다.

‘산고월소 수락석출(山高月小 水落石出)’의‘산고(山

高)’는 태산이 우뚝 솟은 듯 묵직한 운필을 했고‘월소

(月小)’는 보일 듯 말 듯, 정말 높은 산 위 작은 달이 걸

려 있는 듯 했다. 마냥 흥청대며 붓 가는 대로 휘두른 글

씨는 때로는 광풍이 휘몰아치는 듯 거세고 때론 호수같이

잔잔하다.

행필(行筆)의 완급이나 먹의 농담이나

글자의 크고 작음이며 자획의 경중은 행

초(行草)를 섞어 가며 자유자재로 움직

여서 그야말로 오묘한 조화를 이루어 마

치 신들린 붓자루가 병풍 위에서 춤을

추며 지나간 듯했다. 비백(飛白)을 만들

며 내려 뻗은 획은 폭포가 쏟아 내리듯.

굉음을 내다가도 보일 듯 말 듯 다시 솟

구치며 외돌다가 용케 바위틈으로 숨어

흐르는 듯하다. 그 리듬감은 준마가 달리

다가 구름 속에 숨은 듯 온갖 변화가 무

쌍하니 가히 신필(神筆)만 같은 필체에

넋을 읽고 있다. 풍악이 어울린 미희 틈

에서 몽롱한 술기운 때문인가. 

내가 이렇게 취몽에서 헤매는 동안, 저

들은 더욱 취흥이 고조되어 쌍쌍이들 춤을 추고 있다. 가

무에 도취된 광경은 정녕코 별유천지(別有天地)다. 취객

들이 왜 이렇게 앉아만 있느냐며 내게 연거푸 따라주는

술잔은 미처 사양할 겨를도 없이 마구 퍼붓는 통에 몸을

가눌 수가 없다. 나도 어지간히 취한 모양이다. 유주강산

다호걸(有酒江山 多豪傑)이라더니 술기운은 엉뚱한 환상

에 빠져든다. 당장 내 집의 협실을 모두 헐어내고 절간의

판두방만한 방을 마련할 작정이다(어디서 무슨 떼돈이 굴

러들어와 횡재라도 했는지). 여지껏 졸부의 옹졸한 생각

은 날아가고 세상이 온통 내 것만 같아 호탕할 뿐이다.

이래서 말술을 즐기는가.

‘오척단구 한 칸 방이면 잠을 잔다’는 안빈자족(安貧自

足)의 옛 골샌님들이 가소롭기만 하다. 고대광실 속에서

온갖 진귀한 족자나 병풍을 마음내키는 대로 번갈아 펼쳐

가며 내노라 하는 미희들과 벌 나비처럼 어울리며 흠뻑

취한 채 서화 감상에 몰입 도취하고 볼 일이다. 

어찌 무릉도원만이랴 이 또한 비인간사(非人間事)의

경지가 아니겠는가.

저, 춘야연도리원서(春夜宴桃

梨園序)를 쓴 서병(書屛)이라면

절기에 아랑곳없이 배꽃 밑에서

마냥 술잔을 기울이며 봄의 흥

취를 만끽할 것이니 구태여 절

서를 가릴 까닭이 없다. 뿐이랴,

연못을 파고 연을 기르는 번거

로움을 덜어도 된다. 애련설(愛

蓮說) 한 폭이면 못 가득히 연

꽃에 파묻혀 향원익청(香遠益

淸)하며 정정정치(亭亭淨値)의

그 청아한 꽃향기에 파묻힐 것

이 아닌가. 아직까지 중국 여행

한 번 못한 것을 한할게 없다.

오가는 길에 해안도로를 드라이

브 하다 보면 질펀한 해변과 어울

려져 푸른 들녘에 한가로이 풀은

뜯는 소 떼와 양 떼를 자주 보게

된다. 새들의 자연보호지역인 해변

을 둘렀다 새들이 3월 15일부터 8

월 15간이 産卵期인데 이때는 이

곳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다. 자연

모습 그대로의 自然 景觀이 모래사장과 파도와 夕陽에 아

름답고 美麗하였다.

Carmel市의 Point Lobos State Reserve유원지를 관광

했다. 유원지에 비치 된 식탁에서 도시락을 꺼내 차려 먹

었다. 이곳은 음식점이나 기타 편의 시설 등 일절 허용이

안돼 자연 그대로의 유원지인데 오는 손님이 각자 도시락

을 싸 가지고 오는 것이 상례다. 식사 중 부슬비가 와서

우산을 폈다. 노랑우산 파란우산 아이들 우산까지 머리위

로 받히고 먹으니 오히려 韻致가 있었다 뒤에서 식사를

하던 외국인이 멋있다고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해서 서너

커트를 찍었다. 비는 곧 그쳤다.

The Whalers Cabin(고래 잡는 어부 오두막집)과 The

Whaling Station Museum(고래 박물관)에 들러서 이곳

에서 고래잡이 하던 옛 모습의 사진과 유물들을 관람하니

그때의 어부들의 哀歡을 엿볼 수 있었다. 박물관 露天 공

원에는 고래 뼈와 이빨과 등뼈들이 마치 공용 전시장처럼

전시가 돼 있어 고래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었다.

사진상으로 보면 대여섯 사람이 달려 들어 도래로 끌어올

려 칼질을 하는 옛날 풍경을 볼 수 있었다. 

China Beach 모래 사장에 이르러 태평양 바다 물에 발

담그며 파도에 물장난을 손주들과 童心에 돌아가 놀았다.

바닷가 동굴이 있어 파도가 밀려간 다음 동굴로 통하는

길이 열리기도 하고 파도가 쳐 오면 동굴입구가 바닷물에

막히기도 하는데 파도가 밀려왔다 쓸려가는 사이에 동굴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파도가 밀려갈 때 도망치듯 빠져

나오는 장난이 스릴이 있고 재미가 났다. Birds Island에

는 목이 길고 온몸이 까만 가마우지새가 떼지어 바위 위

에 앉아 일광욕이라도 하듯 몰려 있었다. Sea Lion Rock

앞을 다가가니 바다 사자들이 바위섬에 올라앉아 으르렁

되는 소리하며 목청 높여 우는 소리가 협주곡이 되어 파

도소리와 함께 울려 퍼졌다.

Carmel by The Sea에 자리잡은 Carmel Mission(카멜

市 성당)을 入場券을 내고 방문하였는데. 235년이 됐다는

이 천주교 성당은 Junipero Serra神父가 創建者로서 1770

6. 3에 창건되었다. 최초의 미국 내 천주교로서 歷代 神父

들의 묘가 성당 주변에 安葬되어 있어 인디안 들의 습격

의 공포 속에서 굳건히 布敎에 힘썼던 그들의 모험심과

순교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 1987년 9월에 로마 교황이

미국 방문 시 이곳을 방문했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이곳 성당 구내에 있는 박물관에는 옛 聖書와 神父들 服

裝과 침실이 전시돼 있는데 너무나 그때의 모습을 잘 보

여 주고 있었다.

미국의 L.A에 Korea Town이 있듯이 샌프란시스코에

는 차이나 타운이 있다. 차이나 타운의 유례는

Coolie(worker muscles for hire)라고 불리는 중국 막 노

동꾼이 남미로 배를 타고 이민 올 때 선상의 열악한 조건

으로 많이 희생되었고 겨우 산 사람들이 남미에서 힘들고

위험한 광산에서의 일거리를 찾아 3년간 계약으로 일 하

다가 품삯도 제대로 못 받고 또는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

한 채 남아있게 되었다. 그들 중 대부분이 캘리포니아로

오게 되었으며 그 수가. 1848년에 100명에서 1852년까지

25,000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들은 겨우 연명하며 살면서

Cantons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백인들과의 부당 차별 대

우 등 법적대응에 이르게 까지 되었다. 

이들은 긴 머리를 짤라 가면서 폭동을 일으키기까지 했

는데 이에 英國과 中國政府가 나서서 1860년부터는 조건

이 많이 완화하게 이르렀지만 중국정부의 통제를 받는 이

들 Coolie들은 중국으로 돌아 갈 수 없이 3년 노동 후에도

현지에 머물며 그릅을 이루워 살면서 편견과 인종차별 속

에서 鄕愁를 달래며 學校도 세우고 銀行도 세우며 China

Town이라는 지역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이들

때문에 일 자리를 뺏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아메리칸 민족

주의자들 Racist Americans들이 분개하여“Yellow

Peril(황인종의 공포)”을 내세워 정부에 거세게 항의하는

바람에 미 정부에서는 중국인의 이민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조치를 취하게 되었고 이에 Chinatown이라는 공

동체는 더욱 중국인들에게는 의미가 크다 하겠다.

차제에 미국國旗 星條旗를 잠시 살펴보며 미국 역사를

간단히 훌터 본다. 50개의 하얀 별과 13줄이 있다. 최초의

13개 州, 현재의 50州를 의미한다. 13개 州가 1776년 United

States of America를 이룩한 것이다. 최초의 합중국의 헌법

을 인정한 州가 Delaware州로서 제퍼슨 대통령이“작지

만 다이아몬드처럼 가치 있는 州다”라고 말 한만큼 가장

작은 州이지만 제일 먼저 합중국 헌법을 인정한 州이다.

13개 州 중 9개 州만 승인하면 U.S.A가 형성되는데 마지

막 9번째로 헌법을 인정한 州가 New Hampshire州이다.

이 州가 헌법을 인정 함으로서 United States가 탄생되게

이른 것이다. 

이 州는 또한 독립선언이 서명되기 6개월전인 1776년 1

월에 영국으로부터의 해방을 최초로 선언한 州 이기도 하

다. 이러 써 U.S.A가 시작되었고 그전 까지는 영국의 식

민지로 영국의 지배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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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주여!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에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강인함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
소서. 정직한 패배에는 당당하고
태연하고, 승리에는 겸손하고 온

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강건해야 할 때 굽
히지 않게 하시고, 하느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
의 기초임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고서.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이끌지 마시고, 자극 받아 분발
하도록 고난과 도전의 길로 인도하소서. 모진 비바람 속
에서 꿋꿋이 일어나고 실패한 자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람
이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높
은 이상을 품은 사람, 남들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을 줄 알면서도 우는 법을 결코 잊지
않는 사람,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서도 과거를 결코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후에는 그에게 유머 감각을 주소
서. 그래서 늘 삶에 진지하면서도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또한 그에게 겸손을 가
르쳐주소서. 그리하면 진정한 위대함을 소박하며, 진정한
지혜는 열려 있으며, 진정한 힘은 너그럽다는 것을 언제
나 기억할 것입니다.

그 애가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아버지인 저는 감히 고
백할 것입니다. 내 인생을 결코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이번 여름엔 예전보다 일찍 무더위가 찾아왔다. 무더위에 절정은 음력 6월에서 7월 사이에 들어 있는 속절

(俗節), 즉 삼복(三伏)기간에 이어지는데, 하지 후 셋째 경일(庚日)을 초복(7월15일 金), 넷째 경일(庚日)을 중

복(7월25일 月), 입추 후 첫 경일(庚日)을 말복(8월14일 日)이라 하여 이를 삼경일(三庚日) 혹은 삼복이라 부

른다. 복날은 10일 간격으로 오기 때문에 초복과 말복까지는 20일이 걸린다. 그러나 해에 따라서 중복과 말복

사이가 20일 간격이 되기도 하는데, 이를 월복(越伏)이라고 한다. 올해가 월복이 되는 셈이다.

이 기간의 더위는 그 명칭에서 확인되는데, 삼복의 어원은·금(金)·기운(가을철의 기운)이 대지로 나오려

다가 아직·화(火)·기운(여름철의 기운)이 강렬하기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고‘엎드려 복종한다 굴복(屈伏)’

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과거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이러한 더위를 이겨 내리는 뜻에서 높은 벼슬아치들에게

빙표(氷票)를 주어 관의 장빙고에 가서 얼음을 타 가게 했다.

삼복에 더위를 이기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위의 풍습 외에도 보신탕(개장국)·삼계탕(蔘鷄湯) 같은

자양분이 많은 음식으로 몸을 보양하는 것이다. 삼계탕은 원기(元氣)회복의 차원에서 더위를 물리치는 음식

으로, 복날 대부분의 가정에서 즐겨 먹는 음식이다. 구장(狗醬)·구탕(狗湯)이라 불리는 개장국은‘복(伏)’자

가‘사람 인(人)’변에‘개 견(犬)’자를 쓴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복날 개를 삶아 먹는 것은 더위를 잊는 것뿐

만 아니라, 보신(補身)과 액을 물리치는 일까지 결부되어 보신탕(補身湯)으로 불린다.

더위를 먹지 않고 질병을 예방한다 하여 팥죽을 쑤어 먹기도 하는데, 전라도에서는 밀전병이나 수박을 먹

고, 충청도에서는 복날 새벽 일찍 우물물을 길어다 먹으며 복(福)을 빌었다. 또 해안지방에서는 백사장에서

모래찜질로 더위를 이겨내기도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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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월 11일(음 : 5월 5일)

初獻 : 庚周(安孝公宗會 副會長)

亞獻 : 相弘(信川公派宗會 監事)

終獻 : 成輔(淸州宗會 會長)

大祝 : 光澤(安孝公宗會 運營委員)

執禮 : 相稷(安孝公宗會 總務)

執事 : 載澈. 彦村. 應植. 雄鎭

▶ 祭需費誠金

鐵原(奉翊公派宗會)    200,000

承澤(禮山宗會會長)    300,000

奎澤(서울남가좌동)   100,000

(前 谷山公派宗會 總務)

위 사람은 남다른 觀心과 熱意로 宗事에 參與하였으

며 安孝祖 節祀는 물론 忌辰祭에도 每年 參祀하여

본받을 宗人으로 稱頌을 받아 그 崇高한 뜻을 이 牌

에 담아 드립니다. 

▣ 日時 : 西紀2005年 5月21日

▣ 場所 : 大邱市 壽城區 斗山洞 88-4 

慕山學術會館 5層

각계각층의 인사들께서

정성어린 성금을 보내 주

심으로 흉상제작이 완료

되었으며, 주지하시는 바

와 같이 모산 심재완박사

님은 국학발전을 위해 일

생을 헌신하신 분으로서,

그 중에서도 시조문학 분

야에 관해 불후의 업적을

쌓아 오셨습니다.

금번 제작된 이 흉상은 박사님의 학덕과 함께

길이 한국문학사 위에 남아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 모산학술연구소는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뜻을

받들어 이 흉상을 소중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慕山 先生님 소상(塑像) 奉安에 부쳐 -

2005년 민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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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4월 21일 필자는 삼익

LMS의 합작선인 일본THK사가

중국에 세운 無錫(WUXI)공장

(上海에서 139km거리)의 준공

식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

항에서 上海(shanghai) 浦東

(pudong)행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가 서해를 따라 남하하다가 제주도 상공을 지날 무

렵 문득 눈물 젖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떠올리며 비행기의

창 밖을 응시했다.

상해(shanghai)는 일제강점기인 1919년에 우리의 임시정

부가 출범했던 곳이 아니던가.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김구 선생은 그의

‘백범일지’에서 경제난으로 인해“정부의 이름을 유지할

길조차 막연했다”며 아침저녁을 빌어먹었으니 거지 중에

상거지였다고 묘사했다. 그 독립투사들이 없었더라면 오

늘의 우리가 과연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수십일, 혹은 수

개월 걸려서 갖은 고생을 하며 만주를 거쳐 오가던 그 상

해(shanghai) 길을 나는 불과 1시간 40분만에 가고 있는

것이다.

해방 후 몇 년이 지나 일어난 6.25사변 때 중공군의 뒤

늦은 개입으로 수많은 우리 동포가 산에서 들에서 이슬처

럼 사라졌고 그로 인해 당시 중공은 우리와는 철천지 원

수관계가 됐다. 이런 중국과 국교가 수립되어 지금 나는

그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영원한 이해관계가

존재할 뿐이다”라고 말한 어느 영국 정치가의 말이 실감

나게 느껴졌다.

1인당 국민소득이 불과 76달러였던 빈한한 우리나라는

5.16이후의 경제개발계획 덕분에 30여년 만에 중진국 수준

까지 발전해 88서울올림픽과 월드컵 경기를 개최하는 등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다. 그러나 오늘의 번영이

있기까지는 눈물 젖은 고난의 길을 수없이 걸어와야 했음

을 잊을 수 없다.

5.16이후 경제개발을 하려 했으나 가난한 한국(세계 120

개국중 인도 다음 제일 가난한 나라)에 돈을 빌려줄 나라

는 이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었다. 당시 정부는 미국의 방

해를 무릅쓰고 우리와 같이 분단되어 공산국 동독과 대치

하고 있는 서독에서 1억4천만 마르크의 돈을 빌렸다. 서

독이 필요로 하는 간호사와 광부를 보내주고 그들이 받는

봉급이 담보가 됐다. 어린 간호사들은 울면서 거즈에 알

코올을 묻혀 딱딱하게 굳어버린 시체를 이리저리 굴리면

서 하루 종일 닦고 또 닦았다. 남자 광부들은 1천m가 넘

는 깊은 땅속에서 그 뜨거운 지열을 받으며 열심히 일했

다. 몇 년 뒤 서독 뤼브케 대통령의 초청으로 박정희 대

통령이 서독을 방문하게 됐는데, 미국 노스웨스트항공사

와 전세계약을 맺었지만 쿠데타군에게 비행기를 빌려줄

수 없다는 미국 정부의 압력 때문에 그 계약은 일방적으

로 취소됐다.

독일 정부의 도움으로 독일 탄광에 가서 광부들과 간

호사들에게 연설을 하다가 서러움에 북받쳐 같이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박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에 관한 이야기는 그동안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된 바

있다. 5.16 직후 미국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러 갔

다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수행원들과 서러워서 한없는 눈

물을 흘린 박정희 소장과 돈 좀 빌려달라고 독일 국회에

서 호소하던 박대통령의 얼굴이 뇌리를 스쳐가 나도 모르

게 눈물이 앞을 가렸다.

그뿐만 아니라 월남 전선에서 우리장병들이 피 흘리며

벌어온 돈과 열사의 중동건설 현장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벌어온 돈을 바탕으로(일본으로부터 받은 대일 청구권자

금도 큰 보탬이 됐다)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종합제철을 건

설했으며 오늘의 IT강국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 아닌가!

현재 우리나라는 GDP규모 세계 10위. 교역규모 12위.

외환보유액 4위. 반도체 1위. 조선 1위. 휴대폰 3위. 철강 5

위. 자동차 6위. 고속 인터넷 1위.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게 됐다.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우리나라 유수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우대를 받으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의 경제력과 국력신장 덕분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이 비행기는 이미 浦東(pudong)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도착 후 이틀 간 있었던 THK 武錫(WUXI)공

장 준공식과 오찬. 만찬에 참석하면서 나의 마음은 그렇

게 가볍지가 않았다. 중국 정부로부터 50여 년간 무상이

나 다름없는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 장기임대를 받아 공장

을 건설하고 우리나라의 5분의 1내지 10분의 1의 인건비

를 지불하며 생산하는 기업과 당사가 앞으로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됨을 피할 수가 없었다. 일

본기업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잘못하다가는 중국에 곧 추

격 당할 것 같은 위기감을 느꼈다.

우리가 세계화 시대, 무한 경쟁시대에서 살아남는 길은

한 발 앞선 기술개발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생산성

향상과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길뿐

이라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귀국 길에 올랐다. 그래야 우

리 후손들에게 다시는 눈물 젖은 역사를 물려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청송의진에 있어서 군수금의 모집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요호에 대한 차출금 이었다. 1896년 4월 6일 의진 지

휘부는 요호들로부터 차출금 1만 90여 민(緡)을 거둬들이

는데, 많은 요호들이 차출금의 강징에 반발하여 납부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 중 德川里 심호택(沈琥澤)의

경우를 보자.

上營에서 沈琥澤의 요전(饒錢)이 너무 많아 미안하다

느껴 감해주자는 지경에 이르렀다. 향중 회원들이 모두

속히 진영에 들어온 즉 명륜당에 출좌하여 향원 및 각영

의 향교에 들어와 힐난하여 돌려보내며 말하기를, 대개

심호택은 향내의 제일 부자이며, 대장은 저의 문중 어른

인데도, 도리로 보아 노력과 성의를 다해서 상등으로 납

부하여 다른 사람보다 뒤져서는 아니 될 것이거늘, 지체

하여 시일을 끌고 있으니, 다만 그 재물만 알고 아깝게

생각하며, 영중의 실착이 저 때문에 일어난 줄 모르니, 통

탄스럽고 해괴한 일이다. 

심호택은 청송군 향회의 회원으로 소위·호박골 沈 부

자(富者)’였으나, 같은 마을의 심씨 일문이 다수 창의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에서 차출금 납부 문제로 비난을 받고

있다.

청송의진은 창의후 주변의 안동 선성(宣城) 진보 영양

의성 영천 영덕 의진에서 격문을 접수하거나 통문을 수발

하는 등 밀접한 관계 속에서 활동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대체로 정보의 교환, 연합의진의 결성과 출진소의 설치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송의진은 주변 의병진과 갈등을 겪

기도 하고 상호협조 체제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안동의진

과는 전후 10여 차의 사통(私通)을 교환하고 있다. 창의

초에 소모장 유시연(柳時淵)의 횡포는 청송·안동 양진

사이에는 심한 갈등관계를 조성하였으나, 두 차례에 걸친

안동진의 회해 요청으로 해소된다. 즉 3월 13일 청송 향회

소에서 유시연의‘횡포한 자태’를 안동의진에 통보하자,

3월 14일(음 2. 1) 같은 목적으로 함께 노력하니 서로 화

평하자’는 답통(答通)과, 3월 20일 청송의진이 결성된 뒤

안동의진에서‘전자 유시연의 망령되고 해괴한 거동을 불

문에 부치고 평화롭게 일을 함께 도모하자’는 화해의 사

통을 청송 향회소로 보내왔다. 이에 청송의진은‘본부(本

府)에서도 역시 똑같이 앙갚음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에, 일을 시작한 처음과 같이 강령대로만 하자’는 답통을

보냈다. 그 후 안동, 예안, 진보의진과 더불어 청송의진의

협조체제는 어느 정도 회복되어 빈번히 사통이 오고가며

정보를 교환하였다.

3월 26일 안동, 예안, 풍기, 순흥(順興), 영천, 봉화, 호좌

(湖左)등 7읍 의병진의 예천(醴泉) 회맹(會盟)이 이루어

진 뒤, 3월 29일 안동, 예안 등의 배후를 방어하던 진보의

진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였고, 안동의진의 소모장이 경주

지역으로 파견되자 포정을 보내 호송해 달라는 안동 사통

이 도달하고 있다.

이에 3월 31일 청송의진에서는 경주로 향하던 안동 소

모장 유창식(柳昌植)을 호송하고 그 식비를 부담하기도

하였다.

또 5월 2일(음 3. 20.) 안동 의진의 외방장 이 모(李某)

와 소모장 유벽호(柳壁鎬)가 병정 10여명을 거느리고 청

송군의 청운역에 들어와 소모를 요청하였어나 거절하기

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4월 2일(음 2. 20.) 안동의진은 대구의 관군

이 군위, 의성을 거쳐 안동으로 향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

하고, 청송의진에 군인과 탄약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청송의진은 안동부를 응원하기 위해 군사를 보내

려 하였으나, 이미 그날 밤 관군의 방화로 안동부가 불타

중지하고 말았다.

의성진과는 전후 3~4차의 사통을 주고 받았으나, 청송

의진에서는 의성·대구 등지로 척후병을 파송하여 대구

관군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대구 관

군은 군위·의성을 거쳐 안동부 공략에 그 목표를 두고

있었던 것이다.

4월 2일 새벽 대구 관군은 의성읍을 불태우고 안동부를

공략하기 위해 북상하였다. 이때 의성읍은 공해와 민가가

모두 불타 약 800여호 중 남은 것은 100여호에 불과하였다.

청송의진은 주로 의성진과 대구 관군의 움직임에 대처

하여 상호협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하락(金河

洛) 의진이 의성으로 들어오자 5월 13일(음 4. 1.) 청송에

서 의성, 청송, 이천 3의진의 의성(義城)연합의진이 성립

되었다. 5월 14일 의성연합진은 안덕면 감은리 뒷산 성황

현(城隍峴)에서 관군 170명과 교전하여 10여명을 사살하

였다. 그 후 의성연합의진은 진용을 재정비하여 5월 19일

의성 수정사(水淨寺)로 이전하였다. 5월 20일과 5월 25일

관군 100여명과 접전하고 경주로 이동하였다. 청송의진의

‘적원일기’는 5월 25일(음 4. 13.)자로 종결된다. 그후에도

청송의진은 계속 활동하여 경주 연합의진의 경주성 전투

와 영덕 전투에 참가하고 있다.

경주지역과 청송의진은 창의 초기부터 관계를 맺고 있

었다. 3월 29일(음 2. 16.) 경주유생 손최수(孫最秀), 손수

오(孫秀五) 두 사람이 청송의진을 방문하여 경주에서 소

모하여 경주지역에서 의기가 고무되도록 요청하였으며, 4

월 15일 (음 3. 3.)에는 경주유생 이병수가 하서(賀書)를

보내 경주지역이 창의치 못함을 한탄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송의진은 경주지역으로 소모장을 파견하기도

하였으니 참모 홍병태(洪秉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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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소설‘常綠樹’의. 작가 심훈(沈熏·본

명 심대섭·沈大燮·1901년 9월12일생·사진)

선생이 경기고에서 제적된 지 86년 만에 명예

졸업장을 받게 됐다. 경기고는 6일 심훈 선생

의 유족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키로 했다고 4

일 밝혔다.

1915년 경기고의 전신인 경성고등보통학교

에 입학했던 그는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에

서 열린 3·1운동에 참가하는 등 시위에 앞장서다가 일본 헌병대에 체포

됐다. 3월말 졸업을 앞두었던 그는 이로 인해 4개월 간 투옥생활을 했고

학교에서 제적당했다. 이영만(李英萬) 경기고 교장은“최근 유족들과 경

기고 동창회 등에서 졸업장 수여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명예졸업장 심사

위원회가 고인의 독립운동가와 문학가로서의 높은 업적을 기려 명예졸업

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훈 선생은 1920년 중국 항저우

(杭州)로 떠나 즈장(之江)대에서 수학했으며 1923년부터 동아일보 조선

일보 등에서 기자생활을 하면서 시와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1926년 동아일보에 영화소설“탈춤”을 연재한 것을 계기로 영화계에

투신해‘먼동이 틀 때’를 원작·각색·감독하기도 했다.

심훈 선생은 슬하에 3남을 뒀으며 막내아들 재호 씨는 유신시절 동아

일보 기자로 재직하다 渡美해 칼럼리스트로 일하고 있다.

“한집안에 아버지는 金씨, 아들은李씨, 손자는 朴씨가 웬말인가.”“부계성은 남녀평등

과 무관”호주제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유권해석을

내려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고하며는 이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부성원칙만큼은 제가 분명히 여기서 우리 동료선배 의원님들 여러분에게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안된 제781조에서“子는 父의 姓과 本을 따른다”하는 원안

을 고쳐서 母의 姓도 따를 수 있도록, 그것도 부모의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들 둘을 낳았을 경우 한 아들은 아버지 성을 따르고, 다

른 아들은 어머니 성을 따른다고 합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게 아니라

하드라도, 그건 부모가 잘 조절하면 자녀는 하나의 성으로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만약

에 부모 중에서 어머니 성을 따른다고 할 경우에는 사촌간에는 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촌간에 하나는 김씨종친회로 가고, 하나는 박씨종친회로

갑니다. 사촌간에 하나는 김씨 족보에 올라가고 하나는 박씨 족보에 올라갑니다. 도대체

이런 성이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또 하나, 제908조의 친양자제도에 의해서 이혼한 여성이 데려간 자식을 계부의 성으로

바꾸려는 이 문제, 사정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만약에 마음대로 성을 고치도록 법을 바꾸

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가령 부모 사이에서 난 아이가 둘입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데

리고 살고, 하나는 이혼한 어머니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씨네 집으로 재혼해서 갑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계부의 성을 따라 이씨가

됩니다. 원래 친부가 데리고 있는 아이는 김씨입니다.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가 부

모의 이혼으로 말미암아 서로 성이 다르게 되는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성원칙에 대

해서는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심의중에 있고,   헌법재판관들도 대부분 이것은 위헌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법안은 표결하지 말고 다시 수정안을 내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步 深林晩 開樽獨酌遲

보섭심림만 개준독자지

仰蜂粘落絮 行蟻上枯梨

앙봉점낙서 행의상고리

薄劣慙冥隱 幽偏得自怡

박열참명은 유편독자이

本無軒冕意 不是傲當時

본무헌면의 불시오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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沈在源 : 동양화재 사외이사

沈載金 : 법원 행정처

沈好鎭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

沈鏞輔 : 법무부 부산지검 수사과장

沈重燮 : 나산그룹 법정관리인

沈爀倫 : 건설교통부 기술안전국장

沈棋淑 : 국세청 국세공무원 교육원

국세교육2과장

沈定輔 : 한국관광공사 관광마케팅본부

시장분석관

沈京燮 : 단국대학 산업경영

沈相信 : 단국대학 사회교육원장

沈大燮 : 삼성증권 안동지점장

沈宗輔 : 신한생명 CJTM.지점장

沈相熹 : 국세청 부산국세청 총무과장

沈鍾赫 : 서강대 대외협력처장

沈鍾燮 : 법무부 대구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상임위원

沈相仁 : 부천남부 경찰서장

沈載律 : 조선일보 편집국 편집위원

본 성금이나 회비는 전액 종보발간에 사용하고 있으며
별도회계로 독립 채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환 40,000 麗水市 돌산

만복 30,000 忠北 단양

응택 50,000 仁川

효식 50,000 서울 잠실

명섭 100,000 서울 한남동

재철 30,000 京畿 남양주

창용 30,000 慶北 영주

6월 12일 성균관 명륜당에서 성균관대학교

주최로 과거알성시험 재현행사가 있었으며

장원급제한 4명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왕

의 역할은 沈星求(成均館 典仁)씨가 맡아

수고해 주셨다.

제36회 국제올림피아드 대회에는 80개국에서 각각 5
명씩 모두 400명의 청소년이 참가해 이론시험과
실험시험에서 심범석(대구과학고 3)군이 한국청소년
대표 가운데 금상을 받았다.

載殷 50,000 2005 江陵市 성산면

永鍾 200,000 2002~5 保寧市 竹亭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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